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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겨신은 신발이 앗아간 봄

2008년 5월. 가족하나 없이 예순을 넘겨버린 

이순자씨(61)에게도 어김없이 봄은 왔습니다. 

화사한 차림의 사람들이 곁을 순자씨 곁을 

지나갑니다. 가족의 달 5월이라, 삼삼오오 짝을 

이룬 일가족의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 오직 자신만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 따뜻한 날씨에도 등 뒤가 서늘해집니다. 

자식하나 남기지 않고 삼십대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 떠난 남편의 얼굴은, 이제 기억마저 

아련합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여자가 혼자 살아가자니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식당 주방 일. 그동안 닦은 그릇들과 불고기 불판들을 쌓으면 작은 산 하나는 될 정도로, 

세 평 남짓한 주방에서 매일 똑같은 노동을 반복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기댈 곳 없이 혼자 

남겨진 노년의 시간이 두려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물렁뼈가 다 닳으셨네요.”라며 짠한 눈으로 두 손을 잡아주던 의사. 이 씨가 갓 오십 

세가 되던 그 해, 쪼그려 앉았다 일어설 때면 다리가 녹아 없어질 듯 저리고 무릎 주변이 붓고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의 일입니다. 퇴행성관절염 때문에 주방 일을 그만 두고 미화원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입니다.

한 손에 걸레를 거머쥔 채

2008년 5월 30일, 새벽부터 황사가 끼어있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두 달 째 일하고 있는 국철 OO역 대합실 새벽 

6시. 같은 오전조 근무자인 동료 김희숙 씨가 이 씨를 

맞았습니다. 

역사 청소는 오전조(새벽6시~오후2시)와 오후조 (오후  

3시30분~저녁11시30분)로 나눠 2인 1조로 근무합니다. 

이순자 씨는 대합실과 화장실 역사 내외부 바닥을 쓸고 

물청소를 하거나 손걸레로 화장실 벽과 세면대, 변기 등을 

닦습니다. 동료 김희숙 씨(48세)는 미화원 경력 3년으로 

이 역사에서만 일했습니다. 김 씨가 이 씨보다 젊어서 분리수거 등 힘든 업무를 맡고, 이 씨는 바닥 

청소 등 비교적 힘이 덜 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순자씨와 희숙씨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한 지도 

2년이 지나니, 일부러 입을 맞추지 않아도 일손이 척척 맞습니다. 오늘도 미리 의논이라도 한 듯, 이 

씨는 화장실과 주변을 맡고 김 씨는 대합실 일대를 맡습니다. 각자 따로 일하다 정오가 되면, 역 근처 

식당에서 둘이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와 더불어 노동의 노곤함도 함께 풀어냅니다.

대합실은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 줍기, 비웠다 싶으면 다시 차는 쓰레기통 

정리, 바닥의 먼지 제거 등 수시로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화장실은 바닥에 물기가 생기기 쉬워, 마포걸레 등으로 

물기를 닦아 없애는 작업을 자주 해야 합니다. 작업할 

때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청소용 작업복과 신발, 

장갑 등을 착용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는지 허기가 느껴질 즈음에 

대합실 의자들의 등받이를 손 걸레로 닦던 김희숙 

씨는, 멀리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이순자 씨를 

봅니다. 신발을 끌면서 걷는 듯한 특유의 걸음걸이로 

01 
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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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원인은 한 가지. 쓰러진 순간에조차 손에 쥐어져있던 손 걸레와 

달리, 반쯤 뒤축이 접힌 채 벗겨져 있던 이 씨의 오른쪽 신발. 

오랫동안 관절염을 앓아 온 이순자 씨는 평소에 신발의 뒷부분을 접어 신은 

채 발을 끌 듯 걷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신발은 부드러운 재질의 단화로, 

밑창이 미끄럼방지용 골로 이루어져 있지만, 

신발을 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를 

위해 몸을 움직이다가 발이 신발에서 빠지며 

몸의 균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154센티미터, 46킬로그램의 작은 체구지만, 무릎관절수술을 한 후 약해진 다리가 어긋난 균형을 

바로잡지 못하면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입니다. 신발을 접어신은 사소한 부주의가, 

죽음을 부른 것입니다. 

흐릿하게나마 의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이순자 씨는 병원 도착 직후에는 

혼수상태로 악화되었으며, 결국 두부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81세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연일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2008년 그해, 환갑 

생일을 일주일 남긴 이 씨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01 재해사례

느릿하게 화장실로 들어간 이씨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잠시후, 

화장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자화장실에서 튕겨지듯 나온 한 여학생이 어느 

방향이랄 것도 없이 지른 외침. 역무실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 틈을 헤집고 역무원이 여자화장실로 달려 

들어갑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진 김희숙 씨도 손에 

걸레를 든 채 뛰어들어갑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이순자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걸레를 쥔 채, 코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습관 뒤에 도사린 위험

이순자 씨는 10여 분만에 달려온 119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달려 나온 

여학생도 쓰러져 있는 그녀를 보았을 뿐, 사고 

당시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 걸레로 세면대 주변을 청소하던 이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 같다는 

담당의사의 말.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거나 평소 

뇌졸중이나 빈혈 등의 지병이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물기로 인해 미끄러졌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미화원 

채용 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아서 건강상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으나, 2년 여 동안 함께 일해 온 

동료 김희숙 씨 말로는 평소 이순자 씨가 어지럼증과 같은 지병을 호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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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별 취업 여성근로자수 : 여성근로자, 서비스업 종사자 가장 많아

2007년 여성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여성취업자와 동일하게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공공, 개인, 사회, 서비스업기타’(43.5%)이며,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26.9%), 

‘제조업’(17.2%)이다. 이는 5년전 2002년의 여성임금 근로자와 비교하여 보면 ‘제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근로자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공공, 개인, 사회, 서비스업 

기타’는 5년전에 비해 37.3%가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다.

 02 여성근로자의 취업 및 
재해 현황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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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여성비율

2007년 여성임금 근로자 수

'07년 여성비율

49.1
46.9

1. 여성근로자 취업현황

가. 경제활동 인구 : 여성 취업자수 매년 지속 증가.. 2007년 50.2% 차지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는 급격한 산업화 및 경제발전으로 취업자수와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7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0,092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여율은 여성 50.2%, 남성 74.0%로 2005년 50.1%로 50%대로 

진입하여 유지되고 있으나 남성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연령에 따른 여성 취업자 수는 20대의 미혼과 자녀양육이 끝난 40세 이후에 증가하고 자녀양육기인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감소하는 M자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7년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가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표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 체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2002 49.8 11.9 61.1 54.6 64.0 54.3 30.1

 2003 49.0 11.4 61.3 53.9 63.0 52.6 27.8

 2004 49.9 11.1 63.3 54.5 64.2 53.2 28.3

 2005 50.1 10.3 64.4 54.6 64.4 54.3 28.1

 2006 50.3 8.9 63.5 56.4 65.0 54.7 28.3

 2007 50.2 8.1 62.9 56.3 65.8 55.7 28.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각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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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여성근로자의 취업 및 재해 현황 

<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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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남성 취업자 대비 지위 불안.. 임시·일용직 많아

2007년 여성 취업자의 임금 근로자 비율은 68.8%이며 이 중 상용은 28.7%, 임시는 29.9%, 일용은 

10.2%로 남성 취업자와 비교할 때 임시와 일용은 높은 반면, 상용은 낮게 나타났고 비임금근로자 

31.2%에서도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가 12.7%인 반면 남성의 경우는 비임금근로자 32.3% 중 

무급가족종사자가 1.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취업자 
비임금 자영업주 무급가족

 임금 상용 임시 일용
    비임금  종사자 근로자  

 여 성

 2000 100.0 38.5 19.2 19.2 61.5 19.1 28.5 13.9

 2003 100.0 34.4 17.8 16.7 65.6 23.2 31.0 11.4

 2006 100.0 32.3 18.8 13.5 67.7 27.0 30.0 10.8

 2007 100.0 31.2 18.5 12.7 68.8 28.7 29.9 10.2

 남 성

 2000 100.0 35.7 33.8 2.0 64.3 38.1 17.1 9.2

 2003 100.0 35.3 34.0 1.3 64.7 39.6 16.7 8.4 

 2006 100.0 33.2 32.0 1.2 66.8 41.6 16.6 8.6

 2007 100.0 32.3 31.1 1.2 67.7 42.7 16.4 8.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각년도   

(단위 : %)

2. 여성 근로자의 재해발생 현황

2008년도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적용사업장에서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는 95,806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 여성재해자는 16,935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17.7%이며로 이는 90년 9.9%, 2000년 

1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가. 업종별 : 건물관리업, 음식숙박업 등 기타사업에서 재해 가장 많이 발생

여성의 재해발생비율이 높은 업종은 기타의 사업(37.0%), 금융 및 보험업(31.4%), 농업(30.9%) 

순으로 나타났다.

나. 발생형태별 : 전도, 감김·끼임 재해가 전체 재해의 51.5% 차지

발생형태별 다발되는 여성근로자의 재해는 전도(34.9%), 감김·끼임(16.6%), 작업관련 질병(9.2%), 

이상온도·기압접촉(7.6%), 충돌(5.9%), 절단·베임·찔림(5.7%)의 순이며 남성 근로자의 

다발재해는 추락, 전도, 감김·끼임, 낙하·비래, 작업관련 질병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추락, 

낙하·비래재해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성별 업종별 산업재해자 

 구분 전체  남 여 여성 재해 비율

 금융및보험업 560 384 176 31.4%

 광  업 1,297 1,266 31 2.4%

 제조업 35,848 31,441 4,407 12.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99 89 10 10.1%

 건설업 20,835 20,292 543 2.6%

 운수창고및통신업 4,739 4,443 296 6.2%

 임  업 1,671 1,532 139 8.3%

 어  업 70 61 9 12.9%

 농  업 527 364 163 30.9%

 기타의사업 30,160 18,999 11,161 37.0%

 계 95,806 78,871 16,935 17.7%%

자료 : 노동부 2008년 산업재해분석(추정치)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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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생형태별 성별 재해자 현황

 구분 여성 비율 남성 비율 성비 전체재해자 비율
  재해자  재해자  (여성/남성) 

 추락 938  5.5%  13,089  16.6%  6.7%  14,027 14.6%

 전도 5,907 34.9%  12,620  16.0%  31.9% 18,527 19.3%

 충돌 997  5.9%  6,282  8.1%  13.7% 7,279  7.6%

 낙하ㆍ비래 694  4.1%  7,976  10.2%  8.0%  8,670  9.0%

 붕괴ㆍ도괴 61  0.4%  881  1.1%  6.5%  942  1.0%

 감김ㆍ끼임 2,804 16.6%  12,446  16.0%  18.4% 15,250 15.9%

 절단ㆍ베임ㆍ찔림 970  5.7%  5,645  7.2%  14.7% 6,615  6.9%

 감전 19  0.1%  429  0.6%  4.2%  448  0.5%

 폭발 21  0.1%  460  0.6%  4.4%  481  0.5%

 파열 21  0.1%  140  0.2%  13.0% 161  0.2%

 화재 39  0.2%  401  0.5%  8.9%  440  0.5%

 이상온도ㆍ기압 접촉 1,280 7.6%  1,004  1.3%  56.0% 2,284  2.4%

 빠짐ㆍ익사 3  0.0%  38  0.0%  7.3%  41  0.0%

 광산사고 0  0.0%  2  0.0%  0.0%  2  0.0%

 사고성 무리한동작 457  2.7%  1,439  1.8%  24.1% 1,896  2.0%

 유해화학(중독) 56  0.3%  309  0.4%  15.3% 365  0.4%

 산소결핍 1  0.0%  12  0.0%  7.7%  13  0.0%

 사업장내 교통사고 49  0.3%  439  0.6%  10.0% 488  0.5%

 도로교통사고 382  2.3%  4,474  5.7%  7.9%  4,856  5.1%

 해상ㆍ항공교통사고 1  0.0%  0  0.0%  100.0% 1  0.0%

 직업병(진폐 제외) 119  0.7%  389  0.5%  23.4% 508  0.5%

 진폐 25  0.1%  1,120  1.4%  2.2%  1,145  1.2%

 작업관련질병(뇌심 등) 1,564 9.2%  6,517  8.3%  19.4% 8,081  8.4%

 체육행사 329  1.9%  1,556  2.0%  17.5% 1,885  2.0%

 폭력행위 100  0.6%  369  0.5%  21.3% 469  0.5%

 동물상해 16  0.1%  141  0.2%  10.2% 157  0.2%

 기타 18  0.1%  90  0.1%  16.7% 108  0.1%

 분류불능 64  0.4%  603  0.8%  9.6%  667  0.7%

 계 16,935 100.0%  78,871  100.0% 17.7% 95,80  100.0%

자료 : 노동부 2008년 산업재해분석(추정치)

(단위 : 명, %)

특히, 각 재해별로 발생건수를 성비로 분석하여 비교하면 여성에게서 특히 다발되는 재해는 

이상온도·기압접촉(5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돌(31.9%), 사고성 무리한 동작(24.1%), 

직업병(23.4%), 폭력행위(21.3%), 작업관련 질병(19.4%), 감김·끼임(18.4%) 순으로 남성의 다발 

재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 업종별 재해형태별 : 건물관리업 등 기타사업서 사고 가장 많이 발생

업종별 재해자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사고부상과 사고사망자는 기타의 사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질병이환자는 기타의 사업, 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순으로 질병사망자는 기타의 사업, 

제조업, 광업 순으로 발생되었다.

자료 : 노동부 2008년 산업재해분석(추정치)

남성 발생비율

78,871명

추락

16.6%

전도

16.0%
감김, 끼임

16.0%

낙하, 비래

10.2%

작업관련

8.3%

전체 발생비율

95,806명

전도

19.3%

감김, 끼임

15.9%

추락

14.6%

낙하, 비래

9.0%

작업관련

8.4%

여성 발생비율

16,935명

전도

34.9%

감김, 끼임

16.6%

작업관련성질병

9.2%

이상온도 기압접촉

7.6%

충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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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령별 : 40대에서 재해발생 비율 가장 높아... 31.1%

재해형태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사고부상(89.6%), 질병이환(9.8%), 사고사망(0.3%), 

질병사망(0.3%) 순으로 연령별 재해자 발생분포는 40대(31.1%), 50대(30.5%), 60대이상(14.7%)의 

순으로 발생되었다.

<표 5> 업종별 재해형태별 재해자 

 구분 사고 부상자 질병 이환자 사고사망자 질병 사망자 계 비율

 금융 및 보험업 163 12 0 1 176 1.0%

 광  업 7 20 0 4  31 0.2%

 제조업 4,005 367 16 19 4,407 26.0%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0 0 0 10 0.1%

 건설업 507 19 14 3 543 3.2%

 운수창고 및 통신업 267 21 6 2 296 1.7%

 임  업 126 12 1 0 139 0.8%

 어  업 8 0 1 0 9 0.1%

 농  업 148 15 0 0 163 1.0%

 기타의 사업 9,929 1,187 19 26 11,161 65.9%

 계 15,170 1,653 57 55 16,935 100.0%

자료 : 노동부 2008년 산업재해분석(추정치)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2008(잠정치)

재해자 연령대 

비율

사고재해자

연령대 비율

질병재해자 

연령대 비율

18-29세  
10.7%

30-39세  
12.9%

40-49세  
31.1%

50-59세  
30.5%

60세 이상 

14.7%

18-29세  
10.5%

18-29세  
10.5%

30-39세  
12.5% 30-39세  

12.5%

40-49세  
30.9% 40-49세  

30.9%

50-59세  
30.8%

50-59세  
30.8%

60세 이상 

15.4%

60세 이상 

15.4%

(단위 : 명, %) 마. 질병별 : 전 업종서 사고성 요통 재해 가장 많이 발생... 31.4%

질병자 발생분포는 전 업종에서 사고성 요통(34.1%),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24.1%), 

요통(19.3%), 뇌혈관질환(9.8%) 순으로 다발되었고 업종별로는 여성근로자가 많은 제조업, 기타의 

사업에서는 사고성 요통,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요통, 뇌혈관질환 순으로 제조업에서는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사고성 요통, 요통, 뇌혈관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업종별 업무상 질병종류별 발생자

 구분 금융및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건설업  운수창고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계
  보험업   및   및    사업
     상수도업    통신업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 0 0 1 0 0 0 0 0 2 0 3

  소음성난청 0 0 4 0 0 0 0 0 0 15 19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3 0 141 0 0 5 0 0 2 261 412

 요통 1 0 69 0 6 2 0 0 1 251 330

 화학물질 0 0 0 0 0 0 6 0 0 2 8

 연, 연합금 0 0 0 0 0 0 0 0 0 1 1

 유기용제 0 0 0 0 0 0 1 0 0 0 1

 디이소시아네이트 0 0 2 0 0 0 0 0 0 0 2

 이황화탄소 0 0 1 0 0 0 0 0 0 0 1

 석면 0 0 2 0 1 0 0 0 0 0 3

 세균, 바이러스 0 0 1 0 1 0 5 0 3 78 88

 진폐 0 23 2 0 0 0 0 0 0 0 25

 직업성 피부질환 0 0 1 0 0 1 0 0 0 5 7

  정신질환 0 0 2 0 0 2 0 0 0 7 11

 사고성요통 3 1 100 0 5 7 0 0 6 459 581

 뇌혈관질환 4 0 46 0 9 4 0 0 1 104 168

 심장질환 1 0 4 0 0 0 0 0 0 1 6

 수근관증후군 0 0 6 0 0 0 0 0 0 14 20

 작업관련성질병 기타 1 0 4 0 0 2 0 0 0 29 36

 업무상 사고 163 7 4,021 10 521 273 127 9 148 9,948 15,227

  계 176 31 4,407 10 543 296 139 9 163 11,161 16,935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2008(잠정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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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종합관리업 여성근로자의 재해현황 및 특성

건물종합관리업 여성근로자의 재해발생비율은 39.7%(2008년 잠정치)로 전업종의 여성재해비율 

17.7%보다 2.2배이상 높은 재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재해발생형태 : 사고로 인한 부상의 전체 재해의 93.6% 차지

사고로 인한 부상이 93.6%로 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이환이 6.0%,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0.5%로 나타났으며 사고부상자의 비율이 41.3%로 높게 나타났다.

건물관리업

전체 재해자수

4,012명

건물관리업

여성 재해자수

1,594명

사고부상자

90.0%
사고부상자

93.6%

사고 사망자

0.8%
사고 사망자

0.2%

질병 이환자

1.1%

질병 이환자

6.0%
질병 사망자

8.1%

질병 사망자

0.2%

전도

71.8%

기타

11.48.%

작업관련질병(뇌심 등)

6.0%

충돌 2.4%

도로교통사고

 4.0%

추락

7.5%

18-29세  0.9%
30-39세  1.4%

40-49세  8.8%

50-59세  
38.6%

60세 이상  
50.3%

재해발생의 원인 : 전도 재해, 전체 재해의 71.8% 차지

전도가 71.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되고 있으며 다음 추락(7.5%), 작업관련성질병 

(6.0%), 충돌(4.0%) 순으로 타업종에 비해 전도재해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재해자의 연령별 분포 :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 해당 업종 전체 재해자의 88.9%

60세 이상이 50.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50대가 38.6%로 50대 이상에서 88.9%를 

차지하여 고령근로자의 발생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발생형태별

여성 재해자수

1,594명

여성 재해자

1,5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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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발생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가. 중·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특성 및 안전대책

1)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재해발생 요인 

    노화로 인한 다리 및 발목, 허리, 팔목, 손 등의 근력 약화 및 기능 저하로 쉽게 미끄러지거나 물건을 

    놓침

     -  노화로 인한 다리 및 발목, 허리, 팔목, 손 등의 근력 약화 및 기능 저하로 쉽게 미끄러지거나 물건을 

놓침

     -  시력, 명암조절, 청력 및 평형기능의 약화로 쉽게 미끄러지거나 헛디딤으로 인한 전도재해 다발

다발 질병 종류 : 사고성 요통, 가장 많이 발생... 43.4%

사고성 요통이 43.4%로 가장 많이 발생되었고 요통(23.2%),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18.2%), 뇌혈관질환(10.1%) 순으로 발생되어 요통 및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건강장해가 84.8%를 차지하였다. 

사고성 요통

43.4%

기타

5.1%

요통

23.2%

뇌혈관 질환

10.1%

질병별 연령분포 : 50세 이상 재해자 74.8%... 뇌심혈관 질환자 90%가 50대

50대가 39.4%, 60세 이상이 35.4%로 50세이상 근로자의 재해가 74.8%를 차지하였고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90%가 50대에서 발생되었다.

이상의 재해발생 실태를 바탕으로 건물종합관리업에서 필요로 되는 주요 안전보건 활동은 

고령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전도, 추락, 충돌 재해예방과 사고성 요통, 요통,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이다.

18-29세  0.0%
30-39세  0.0%

40-49세  
27.3%

50-59세  
40.9%

60이상  
31.8%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18.2%

특히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전도재해의 경우 60세 이상 근로자에서 54.9%가 발생되었고, 50세이상

에서 93.1%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8-29세  0.4%

30-39세  1.0%

40-49세  5.5%

50-59세  
38.2%

60세 이상  
54.9%

질병재해자

99명

질병재해자

99명

전도재해자

1,1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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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력, 순발력 등의 저하로 쉽게 넘어져 요통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주의력 산만, 정신기능의 약화로 기억력, 학습능력 저하

2) 일반적인 안전대책

    - 작업방법

        •  가급적 중량물 취급을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취급중량을 낮춘다.

        •  능력에 맞게 작업속도를 조절한다.

    - 작업환경

        • 조명은 밝게 하고 통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

        • 표지나 글씨는 크게 게시한다.

    - 기계설비

        • 설비의 비상정지장치는 눈에 잘 띄게 설치한다.

        • 위험점의 노출방지 또는 접촉 방지센서를 부착한다.

    - 작업배치

        • 사다리,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배치를 배제한다.

        • 심야작업이나 중량물 운반작업을 배제한다.

    - 체력증진

        • 등산이나 걷기운동 등을 통해 근력, 복근력, 민첩성, 평형능력 향상시킨다.

        • 작업전·중·후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최소화한다.

    - 기초질환관리 및 건강진단

        •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고지혈증 등 기초질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사후관리 강화 한다.

나. 다발재해별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1) 전도 : 건물의 바닥·통로·계단 등

     가) 유해· 위험요인

      ① 건물청소 작업시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전도

        - 사용 세제 및 왁스 등에 의한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전도

        - 건물바닥, 통로, 화장실 등의 바닥에 흘린 물기에 의한 미끄러짐

        - 중량물 운반시 무게과다 및 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한 헛디딤

        - 계단 청소시 작업방법 부적합으로 인한 헛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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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통로·계단 등에서의 전도, 추락

        - 청소·점검작업시 정리·정돈·미흡 및 개구부 방치 및 으로 인한 추락 및 전도

        - 조명시설 미비로 인한 충돌, 추락 및 전도  

     나) 재해예방 대책

      ① 건물청소 작업장소의 미끄럼 방지조치 실시

        -  가능한 바닥의 모든 부분에 바닥 고유의 마찰계수를 높일 수 있는 미끄럼방지 조치 

실시(미끄럼방지제 시공)

        -  청소작업시 작업자의 미끄러짐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세제, 박리제 및 왁스 청소작업용 

미끄럼방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  통로 주변설비에서의 액체의 흘림방지 등 마른 상태로 유지

      ② 작업장소 구획 및 작업방법 개선

        - 작업장소에·출입금지, 작업중, 미끄럼주의 등 안전표지 설치

        -  필요시 작업장소를 구획하는 출입제한 라인 설치

        -  계단 청소시에는 하향식 이동방법에 의한 청소방법보다는 상향식으로 이동하면서 작업 실시

      ③ 계단, 경사로 등 통로상 위험요인 사전조치

        -  불균일한 답단 높이의 계단인 경우 사전주의조치 및 숙지교육

        -  통행에 충분한 조도유지 : 75룩스(lux)이상

      ④ 통로 사전 안전조치 실시

        -  통로위에는 평상시 적치물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고정 조명을 설치·사용하고 

위험장소에 야광 안전표지 등 부착

        -  통로위의 개구부 또는 임시 보수장소 등에는 식별 가능한 위험표지판 설치·관리

        -  야간작업시는 고광도의 개인 휴대용 조명등의 손전등을 지급하여 사용토록 함

2) 사다리 사용 고소작업시 추락

     가) 유해· 위험요인

      ① 사다리작업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추락

        - 사다리의 변형 및 결함으로 인한 사다리의 흔들림 및 붕괴

        - 개인용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 사다리 이용 자세불량 및 단독작업 인한 사고

      ② 사다리 바닥의 미끄럼방지장치 미설치 및 사다리 바닥 미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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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다리 바닥·상부의 미고정으로 미끄러짐에 의한 전도 및 추락

        - 사다리 자체의 결함으로 부러짐에 의한 사고

      ③ 사다리 이용자세 불량으로 인한 사고

        -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중 작업자의 추락

     나) 재해예방 대책

      ① 사다리 설치시 준수사항

        -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사다리 작업중 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붙이고 유도자 배치

        -  사다리 경사는 사다리 길이의 1/3에서 1/4 사이에 설치

        -  사다리 끝면은 벽면 상단부로부터 1m 이상의 여유를 둠

      ② 사다리 사용시 준수사항

        -  사용 전 이상유무 점검

        - 사다리 설치각도는 80° 이내로 설치

        -  공구 등 작업공구를 가지고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구 등을 몸에 부착하고 두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오르내림

3) 청소용 기계·기구

     가) 유해· 위험요인

      ① 계단으로 왁스머신 이동 중 무리한 동작에 따른 요통

        - 작업 중 바닥에서 미끄러짐

      ② 기계 · 기구의 전동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재해

        - 바닥 세정기 전원선의 피복손상에 의한 절연불량으로 감전

     나) 재해예방 대책

      ① 작업시작 전

        - 전동시 전원선의 절연상태 관찰 및  이상여부 확인

        - 필요시 절연 장갑 착용

      ② 작업  중

        - 맨손체조(스트레칭) 등의 예비운동 후 작업시작

        - 작업대 걸이를 작업자에 맞게 조절

        - 계단으로 이동 시 2인 1조로 운반

      ③ 유지·보수시 

        - 수리 전, 반드시 전원 코드를 빼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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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작업용 유해물질

건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는 다량의 유해·위험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운반·취급 및 사용시 이들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작업자에게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유해· 위험요인

        - 취급부주의에 의한 작업자의 눈 및 피부접촉시 화학적 화상재해 유발우려

        - 작업자의 착오에 의한 흡입 및 섭취시 호흡기 계통 및 소화기관에 부식 및 자극  유발

        -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강산 또는 강알칼리 제품과 접촉시 격렬한 반응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

        - 제품의 고유용도 외의 사용시 이상반응 등에 의한 재해발생 위험

    나) 재해예방대책

        - 제품의 운반 및 취급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세제증가에 과다한 노출방지를 위해 작업장소의 충분한 환기실시 및 호흡용 보호구 착용

        - 취급 및 저장시 별도장소를 지정·보관하고 취급용기에 물질명 표기

        -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 제품은 별도 분리보관

        - 함유성분에 따라 혼합시 반응에 의한 발열 및 유해가스 발생

        -  광택제 등 일부 휘발성 용제를 함유하는 제품의 도포작업 시에는 휘발성증기의 체류방지를 위한 

충분한 환기 및 통풍조치를 하고 화기관리 철저

        -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실시

        -  제품의 고유용도 외의 사용금지

        - 강산 및 강알칼리성 제품 및 소독제 등은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5) 기계·기구별 취급 시 주의사항

     가) 바닥 연마기

        -  전동기에 의해 원형브러시 또는 패드를 회전시켜 세정하기도 하고 왁스를 도포한 후 광택작업 

등을 수행하는 기계

        -  주로 젖은 장소에서 사용하므로 전선의 접속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기계적으로는 스위치를 넣은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하면 순간적으로 기계가 진동하기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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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웨트(Wet) 진공 청소기

        -  흡수형이기 때문에 전기와 물과의 관계를 충분히 주의

        -  코드는 물론이고 플로트 스위치의 고장점검 및 차단기 사용

     다) 자동 바닥 세정기

        -  바닥면을 세정할 때에는 ①세정액을 바닥에 뿌리고 ②브러시로 바닥면을 마찰 ③오염된 물을 

모아 제거

        -  일상 점검·정비 실시 시 부속코드, 기계의 누수, 누전 유무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고 작업순서를 

반드시 지킴

     라) 카페트 크리닝 기계

        -  카페트 세정액을 브러시의 회전에 의해 뿌리고 이 거품이 파일에 문질러져 크리닝이 됨

        - 물과 전기관계에 대하여 취급시 주의할 필요가 있고, 작업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함

다. 다발질병별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1) 사고성 요통

건물관리업종에는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50세 이상 중·고령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일반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청소 등의 환경미화 업무에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쓰는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가) 근골격계 질환 발생 원인작업별 위험요인 및 예방 대책

      ① 작업장 바닥이 미끄럽거나 울퉁불퉁한 상태에서의 작업

        -   청소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가 바닥의 청소 후에 미끄러운 바닥에서 또는 작업장의 울퉁불퉁한 

곳에서 청소 작업물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걸려서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과다한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무리하면서 허리를 다치거나 신체의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성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

        -  적재물을 눈높이 이상으로 적재하여 앞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바닥이 고르지 

않은 경우에는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적재물은 반드시 눈높이 

이하로 적재하여야 한다. 또한 울퉁불퉁한 바닥표면에 과다한 작업물을 밀거나 당길 때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하게 되므로 작업자의 신체는 부담을 받는다.

그러므로 작업바닥의 표면이 고르지 않는 경우 헝겊이나 두꺼운 종이류, 카페트류로서 바닥을 

평탄하고, 고르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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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인 청소로 바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재, 공구 또는 물건 취급시 뻗기, 구부리거나 

몸을 비트는 동작을 줄인다. 바닥면은 건조하게 하고,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도록 한다.

      ② 어두운 조명 상태에서의 작업

        -   작업장의 조명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지나치게 어두운 경우 작업자가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팔을 길게 뻗거나, 비틀거나, 구부리거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를 취하게 

되므로 어두운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손전등 등으로 국부조명으로 

적정한 시계확보는 눈의 긴장 및 피로를 예방 하도록 한다. 

      ③ 기타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에서의 작업

        -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는 주로 반복적이거나 길게 뻗거나 비틀리거나 구부리거나 머리 위로 

작업을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웅크리거나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를 개선하려면 근로자의 자세를 낮추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뻗거나 하는 자세를 줄여야 

한다. 작업시 팔꿈치의 높이 정도로 손의 놓는 위치를 유지하도록 한다. 서서하는 작업에서의 

손의 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70-95cm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업자세는 중립자세로 일할 때 신체의 상태는 강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져 부상의 위험성이 

줄어든다. 무리한 상태로 관절을 구부리지 않고 직립자세로 앉거나 서는 것만으로도 중립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목, 등, 팔과 손목을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중립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대책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공학적으로 작업환경이나 설비의 개선, 작업방법의 개선과 함께 

작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병행되도록 한다.

      ① 규칙적인 운동

          장기간에 걸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주의력 및 조절력이 향상되고  

관절의 동작범위와 혈액순환도 원활하여지며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②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스트레칭 실시

         작업전·후의 스트레칭은 작업중에 사용하는 근육 또는 인대 등의 건을 작업전·후에 펴주는 

것으로 작업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방지와 유연성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스트레칭은 연령이나 유연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신체적 문제점이 

없이 건강하다면 안전하고 쉽게 배울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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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은 작업할 때 사용하는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며, 자유롭고 쉽게 

움직이도록 해준다. 또한 혈액순환을 증진시켜, 원활한 활력을 찾아줘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관절 가동범위를 증가시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 먼저 근육을 이완(Relax)시킨다.

    -  반동을 주지 않고 천천히 한다.

    - 스트레칭 자세는 1회에 10-30초 정도 유지한다.

    - 스트레칭 실시중에는 평상시의 호흡을 유지한다.

    - 작업후의 스트레칭은 작업전보다 길게 실시한다.

    - 작업도중이라도 짧은 시간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실시한다.

    - 항상 스트레칭을 한다.

    - 주위의 작업자에 신경쓰지 말고 실시한다.

    - 전신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 정확한 자세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2) 뇌심혈관 질환의 예방

뇌 및 심장에 공급하는 혈액이 혈관계 이상으로 인하여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뇌혈관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을 통칭하여 뇌심혈관질환이라 하며 작업관련 뇌심혈관 질환이란 

발병요인에 작업관련인자가 일부 관여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한 뇌심혈 

관질환을 말한다.

    가)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요인

      ① 업무적 요인

        -   물리적 요인 : 소음, 고온작업, 한냉작업 등

        -   사회심리적 요인 : 업무량 및 업무의 자율성

        -   정신적 요인 : 급작스런 정신적 스트레스

        -   육체적 요인 : 급작스런 육체활동 및 작업량 과다

        -   기 타 : 교대작업 및 야간근무, 운전작업 등

        -   화학적 요인 : 이황화탄소, 염화탄화수소류, 일산화탄소, 메틸렌클로라이드, 니트로 글리세린 등

      ② 비업무적 요인

        -   유전적 요인, 성, 연령, 성격, 식습관, 흡연, 운동습관, 휴식습관 등

      ③ 뇌·심혈관 질환 발병 악화인자

        -   고혈압(140/90mmHg 이상)

        -   연령(남 45세 이상, 여 55세 이상)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남 55세, 여 65세 이상을 제안하고 있음

        -    흡연

        -   지질대사 이상 : 총 콜레스테롤이 250mg/㎗ 이상이거나, 저밀도 콜레스테롤치(LDL)가 

높거나, 고밀도 콜레스테롤치(HDL)가 35mg/㎗ 보다 낮을 때

        -   당뇨병

        -    심혈관질환의 조기발병 가족력 (남 55세 이전, 여 65세 이전)

        -   음주 (주 2회, 소주 1병 이상)

        -   기타인자 :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심방세동(뇌졸중에 한해 위험인자가 됨)

      ④ 뇌·심혈관 질환자 배치시 고려해야 할 업무

        -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   고정적인 야간작업

        -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 (예: 중요프로젝트의 책임자)

        -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을 연속적으로 해야 하는 직업

        -   갱내작업 등 산소가 부족하기 쉬운 곳에서의 작업

        -   부정맥이 있을 때 : 운전작업, 고소작업

        -   소음이 심한 부서

        -   순환기계 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업무 

            (예 : 이황화탄소, 염화탄산수소류, 니트로글리세린, 메틸렌클로라이드 등)

    나) 작업관련 뇌·심혈관 질환 예방대책

      ① 근로자 건강진단 확행

        -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고혈압 등 기초질환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②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 기초질환 사후관리 내실화

        -   건강진단결과 뇌·심혈관 질환의 기초원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일반질병 

요관찰자, 일반질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실시    

           ※ 생활습관 개선, 질병관리,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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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업장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실시

        -   사업장 정기교육의 내실화로 근로자의 태도 및 행동변화 유도

        -   자신의 건강상태 인식과 예방활동 실천 동기부여를 위한 건강상담 실시

      ④ 뇌·심혈관 질환예방을 위한 작업조건 개선

        -   장시간 노동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개선   

            ※ 주 60시간이상 장시간 노동 금지

        -   야간작업·교대작업에 대한 개선

      ⑤ 사업장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실시

        -   근로자 체력측정 및 체력증진 활동 활성화

        -   사업장 체조 및 스트레칭 보급

        -   수시 간이검진 실시 (혈압기 비치활용 등)

        -   건강증진 자료보급 및 부착

      ⑥ 생활습관개선

        -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개선   

            ※ 음주, 흡연, 비만 등의 자기관리

        -   운동실천하기 (주3회 이상)

        -   균형된 영양관리

      ⑦ 현장 응급환자 발생시의 대책 마련

        -   응급환자 발생시 비상연락체계유지 및 현장내 게시

        -   응급처치 교육훈련

요통 재해 예방을 위한 10가지 팁

1. 안전한 작업통로 확보

2. 자재이동 영역 최소화

3. 인력작업시 자재이동 횟수 감소를 위한 운반보조기구 사용

4. 불필요한 이동 횟수 감소를 위한 이동식 선반 사용

5.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바르게, 중량물은 몸에 밀착시키는 올바른 들기 자세 생활화

6. 무거운 물건은 몇 개의 가벼운 물건으로 분할하여 취급

7. 취급하는 물건에는 알맞은 손잡이 제공

8. 중량물 이동시 작업효율성 제고와 피로도 감소를 위한 높낮이차 최소화

9. 물건적재시 에어발란스 등 보조기구 사용

10. 중량물에 대한 중량 및 무게중심 표시

무게중심을 확인한다 가까이 선다 쪼그리고 앉는다 안정되게 잡는다 다리를 이용해 들어올린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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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재해 예방을 위한 허리스트레칭

허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끝을 머리쪽으로 

당겨 주면서 동시에 머리를 들어 발끝을 바라본다.

양손으로 두 무릎을 동시에 잡고 몸쪽으로 잡아당긴다. 

얼굴은 무릎사이에 두면서 몸을 둥글게 만든다.

편안한 양반자세로 자리에 앉아 서서히 몸을 앞으로 

숙인다.

무릎을 꿇고 양손을 펴서 손바닥을 바닥에 붙여 고정한

상태로 몸통을 뒤로 밀어 엉덩이를 주저 앉힌다. 

이때 허리는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 준다.

허리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양손으로 한 다리씩 

무릎을 잡고 가슴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머리는 살짝 들어준다.

양팔을 벌려 바닥에붙이고 무릎을 굽혀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넘긴다. 이때 머리는 무릎의 반대방향으로 돌린다.

왼쪽 다리를 곧게 펴고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 왼쪽 

무릎 위로 넘긴다. 왼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에 대고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반대로도 실시한다.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손은 허리 위에 

가볍게 올린다.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왼쪽 

번갈아 몸통을 돌린다.


